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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작업치료는 개인이 각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하도
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학문
이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WFOT], 2012). 현재 작업치료사는 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다
루며 건강과 기능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필수 의료 인력 
중 하나이다(Dahl-Popolizio et al., 2016; Donnelly 
et al., 2016). 또한, 중재활동 참여, 교육 및 훈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정책 개발, 지원 및 감독 등 넓은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에서 작업치료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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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선택 계기를 살펴보고, 현재 관심 분야 및 관심연령, 국시불안감 

및 진로 확신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12개 대학, 3년제 8개 대학의 총 3,051명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1,303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전공선택 시 타전공에 진학을 희망했던 응답자는 636명(48.81%), 입학 후 전공 변경을 희망한 응답자는 

302명(23.18%)이었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추천에 의한 선택이 604명(46.35%), 스스로 선택이 
699명(53.65%)이었고, 추천에 의한 경우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 추천 이유는 취업, 전문직 
때문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한 경우 주로 정보를 얻은 방법이 인터넷이 454명(64.9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현재 관심 취업영역과 10년 후 희망 취업영역은 의료기관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현재 작업치료
(학)과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13점으로 보통의 국시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전공선택 계기와 진로선택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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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20).

작업치료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재활 분야의 전
문가로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참여를 보조하기 위해 
임상 및 연구 환경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2; 
Oh et al., 2021).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자료에 따르
면, 현재까지 배출된 작업치료사는 27,538명으로 병원, 
공공기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인력 전문가의 하나로
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4). 또한, 최근 정신건강 
분야에서 작업치료의 효용성을 인정받고, 지역사회 환경
에서 대상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활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Kim et al., 202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이처럼 재활 분야에 작업치료사의 중요성이 확대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들도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ark et 
al., 2011).

현재 국내의 대학들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
를 목표로 교육과정 고도화, 임상 실습의 기회 확대, 최신 
재활 트렌드 반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oo & Chao, 2024).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작업
치료 전공 대학생의 경우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많은 
학습량 및 대학생활과 병행한 임상현장에서의 실습교육
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
가 있다(Jun & Noh, 2018). 이는 대학 생활의 불만족으
로 연결되어 전공지식 함양의 어려움 혹은 전공 만족도의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Ha & Kim, 2000). 당면한 사
회적 흐름에서 대학은 장기적 생존과 상생을 위해 학생들
의 편의와 교육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 소비자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Lee et al., 
2018). 따라서 이를 위해 대학은 학생들의 인식 및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Baek et al., 
2023; Cha, 2024). 

대학생들의 인식 및 현황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일
반적 현황을 조사한 Park 등(2011)의 연구, 학과만족도
와 진로 확신감을 분석한 Lee 등(2012)의 연구, 진로선
택과 진로확신감 요인을 확인한 Shin 등(2017)의 연구

와 전공 관련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Kwon (2022)의 연
구가 있다. 앞서 수행된 연구들은 작업치료(학)과 대학생
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 및 진로 관련 변수들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되어 변화된 직
업시장과 사회 및 대학 환경에 맞추어 다시 조사할 필요
가 있거나 조사 대상 학교의 수가 적어 전국 작업치료(학)
과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
다. 특히 Cho와 Shin (2023)의 연구에서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듯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
해 전국 소재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인식 및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작업치료사의 수는 다른 보건의료 인력 전문가보다 적
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직무의 전문가들보
다 높은 연평균 14.18%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현재 배출된 작업치료사 수는 선행연구(Shin et al., 
2017)가 수행된 시기로부터 7년이 지나는 동안 면허 소
지자가 73.5%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진
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작업치
료사가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로 편입되는 등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분명한 변화도 수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작업치료(학)과와 학과가 속한 대학이 격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를 조사하고 전공선택 계기 및 진로선택 현황 
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샘플링 프레임은 전국의 작업치
료(학)과가 개설된 총 63개 대학(교)로, 설문 요청에 동의
한 4년제 대학 12개와 3년제 대학 6개, 총 18개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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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는 총 2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투고할 예정이다. 두 연구의 대상자는 동일하며, 본 논문
에서는 일반적 현황, 전공선택 계기 및 진로선택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 
진로불안감, 국시불안감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연
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1041849-202405-SB- 
121-02).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실시한 Park 등(2011)의 연구
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
지 발송 전 각 학교의 학과장 및 학생 대표에게 설문 참여 
여부와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학생 수에 맞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회수하였다. 또한, 설문 참
여 전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다. 전국 18개의 학교에 총 3,300부의 설문지를 발
송하였고, 최종 3,05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약 92.45%로 나타났고, 이 중 응답하지 않은 설문 및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하고 총 1,30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설문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설문을 한 조사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태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Lee et al., 2012; 
Park et al., 2011). 본 연구의 설문은 자기기입식 방식
으로, 일반적 현황에 관한 사항, 국시 불안감, 진로 확신
감, 학과 만족도 및 진로 불안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
자의 일반적 현황은 대학교의 년제, 2024년 국가고시 
응시 예정, 학년, 학생군, 휴학 경험, 성별, 연령, 가족 
혹은 지인 중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가, 가족이나 지인 
중 보건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고등학교 
때 전공은 무엇인가, 입학 전 다른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했었는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 입학 
전 작업치료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관심 작업치료 대
상 및 분야, 작업치료(학)과 선택 계기, 입학 후 전과나 
편입, 전공 변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졸업 직후 
희망 취업지, 졸업 10년 후 희망 취업지, 국시 불안감, 
입학 시 진로 확신감, 현재의 진로 확신감에 대해서 질문
하였다. 그리고 학과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20문항, 
진로 불안에 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학과 만족도와 진로 불안 평가도구

(1) 학과 만족도
학과 만족도 설문 문항은 Illinois 대학의 전공학과 질

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하였고, 대학생의 전공학과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해 개발된 항목을, Jang 등(1986)이 번안하였
다. 학과 만족도 검사가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의미 있게 
분류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였고(Jang et al., 1986),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 요
인과 학교 만족 요인,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Ha & Kim, 2000).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과 만족도 점수가 커질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고, 본 설문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신뢰도는 Cronbach α = 0.92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학과와 관련 없는 문
항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라는 단어를 작업치료(학)과
로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되어,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12).

(2) 진로 불안감
진로 불안감을 알아보기 위해 Park (2002)의 연구에

서 제작되고 사용된 진로 미결정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기 명확성 부족 7문항, 진로관련정보 부족 10문항, 결
단성 부족 9문항, 내적갈등 9문항, 외적 장애 16문항, 
결정의 필요성 부족 9문항으로 총 60문항이 구성되어 있
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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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4점)’로 구성되고,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93이다. 해당 항목을 토대로 작업치료(학) 전공 
학생들에게 진학 후 개인적으로 느꼈던 진로불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반영하였고, 작업치료 전공에 필요 없는 항
목을 삭제한 후, 수정 및 추가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Lee et al., 2012). 해당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AS/ 
WIN ver.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
반적 특성과 국시 불안감, 진로 확신감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년제 학생이 3년제 학생보다 많았으며, 응답자 중 1
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재학생이 가장 많
았다. 올해 국가고시 응시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7명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
며, 연령은 만 21세 미만이 22세 이상보다 많았다(Table 1).

2. 작업치료 전공선택 전 경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22.10%를 차지하였고, 
가족 중 보건의료 종사자가 있는 경우가 62.78%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관련 기관 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5.08%로 나타났고, 전공선택 전 작업치
료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경우가 14.43%였다(Table 2).

3. 작업치료 전공선택 요인

작업치료(학)과로의 전공선택 전에 다른 과 지망을 희
망한 적 없다고 한 응답자가 희망하던 응답자보다 많았지
만,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작업치료(학)과에 진학 
후 다른 과로의 전과를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 80%에 가
깝게 나타났고, 전공선택 시 추천에 의한 선택보다 스스
로 선택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추천을 통해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추천 지인은 부모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생님, 친
구, 형제자매, 학교 선배 순서로 많았다. 추천 이유는 취
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문직이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School System
4 yr 962 73.83
3 yr 341 26.17

Grades

1st grade 391 30.01
2nd grade 385 29.55
3rd grade 314 24.10
4th grade 213 16.35

Students group Enrolled students 1,090 83.65

Scheduled for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No 766 58.79
Yes 537 41.21

Gender
Female 810 62.16
Male 493 37.84

Age
Under 21 yr 847 65.00
Over 22 yr 456 35.00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303)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5년 제33권 제3호 55

어서, 적성에 맞아서, 지인이 근무하고 있어서, 수능 점수
에 맞춰서, 재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순서로 많았다
(Table 4).

스스로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응답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였고, 지인, 홍보 책자, 장
애인 기관 등에서의 봉사활동, TV 방송 등을 통한 순서로 
많이 응답하였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전문직 종사가 
가장 큰 이유였고, 취업이 잘 되어서, 적성에 맞아서, 재
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전문직 

종사를 통한 사회봉사, 지인의 근무 순서로 많이 응답하
였다(Table 5).

4.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감각 통합이 가
장 많았고, 정신과, 발달장애 작업치료, 인지치료, 지역
사회 작업치료, 재활보조공학, 근골격계 장애, 직업재활, 
신경계 장애, 노인작업치료, 연하재활, 학교 작업치료, 

Categories n %

Disability in the family
Yes 288 22.10
No 1,015 77.90

Health Worker in the family
Yes 818 62.78
No 485 37.22

Disability-related institution service experience
Yes 848 65.08
No 455 34.92

Meeting with occupational therapists
Yes 188 14.43
No 1,115 85.57

OT: Occupational Therapy.

Table 2. The Experiences before Selecting OT Major (N = 1,303)

Categories n %
Hope another major

(before entering)
Hope 636 48.81
Not Hope 667 51.19

Hope another major
(after entering)

Hope 302 23.18
Not Hope 1,001 76.82

The Reason why Selecting OT
Recommendation 604 46.35
Self selection 699 53.65

OT: Occupational Therapy.

Table 3. Hope Before and After Selecting OT Major (N = 1,303)

Categories n %

Acquaintances suggested

Parents 248 41.06
Teacher 193 31.95
Friends 44 7.28
Siblings 31 5.13
School Seniors 11 1.82
Etc. 77 12.75

Total 604 100

Table 4. In Case of Recommendation in Question About reason why Selecting OT (N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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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관련 사업분야, 운전재활, 장애인 관련 정책분
야 순서로 높았다. 관심 치료 연령군으로는 성인, 아동, 
노인, 확실하지 않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순서로 많았다
(Table 6).

5.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취업영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취업지 중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의료기관이었고, 10년 후 희망 취업지
도 역시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졸업 후 및 10년 후 
희망 취업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의료기관에서는 종합병
원⋅대학병원이 가장 많았고, 재활병원, 아동 발달연구
소, 지역사회 재활센터, 요양병원, 재활공학 센터 순서로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들
은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순서로 선호도를 보였
다(Table 7).

Categories n %

Recommendation reasons

Employment 259 42.88
Professional work 205 33.94
Fit my personality 54 8.94
Acquaintance work 28 4.64
Score of college ability test 18 2.98
Interests for rehabilitation 12 1.99
Etc. 28 4.64

Total 604 100
OT: Occupational Therapy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4. In Case of Recommendation in Question About reason why Selecting OT (Continued)

Categories n %

The way to get information

Internet 454 64.95
Acquaintances 106 15.16
Information pamphlet 58 8.30
Voluntary service 18 2.58
TV network 6 0.86
Etc. 57 8.15

Total 699 100

Reason for selection

Professional work 309 44.21
Employment 191 27.32
Fit my personality 67 9.59
Interests for rehabilitation 67 9.59
Score of college ability test 23 3.29
Voluntary service through professional work 18 2.58
Acquaintance work 4 0.57
Etc. 20 2.86

Total 699 100
OT: Occupational Therapy.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5. In Case of Self Selection in Question About reason why Selecting OT (N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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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n %

Interesting Area

Sensory integration 546 12.17
Psychological OT 437 9.74
Developmental disorder OT 428 9.54
Cognitive therapy 397 8.85
Community OT 341 7.60
Assistive technology 335 7.47
Muscular skeletal disorders 319 7.11
Vocational rehabilitation 315 7.02
Neurological disorders 270 6.02
Geriatric OT 262 5.84
Swallowing rehabilitation 232 5.17
School OT 219 4.88
Business related OT 154 3.43
Driving rehabilitation 133 2.97
Policy relat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68 1.52
Etc 29 0.65
Total 4,485 100

Interesting Age Group

Adults 705 34.01
Paediatric 656 31.64
Geriatric 400 19.30
Not sure 221 10.66
Unthought 50 2.41
Etc. 41 1.98
Total 2,073 100

OT: Occupational Therapy.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6. Interesting OT Services Parts (Duplicate response) (N = 1,303)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Desired place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Medical institution 953 73.14
Government employee 94 7.21
Unthought 70 5.37
Overseas employment 64 4.91
Healthcare professional 29 2.23
Graduate School (Korea) 28 2.15
Healthcare and medical device company 21 1.61
Graduate School (Outside) 16 1.23
Public corporation related rehabilitation 15 1.15
Company related rehabilitation 3 0.23
Etc. 10 0.77

Total 1,303 100

Table 7. Desired Place of Employment in Participants (N =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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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n %

Desired place of 
employment after 10 years

Medical institution 506 38.83
Unthought 221 16.92
Government employee 218 16.73
Professor (Korea) 106 8.14
Overseas employment 76 5.83
Healthcare professional 59 4.53
Healthcare and medical device company 34 2.61
Public corporation related rehabilitation 32 2.46
Professor (Outside) 7 0.54
Company related rehabilitation 6 0.46
Etc. 38 2.92

Total 1,303 100

Medical institution

(Advanced) General hospital 562 58.97
Rehabilitation hospital 167 17.52
Pediatric Developmental Center 124 13.01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62 6.51
Hospitals for the elderly 27 2.83
Assistive technology center 8 0.84
Etc. 3 0.31

Total 953 100

Overseas employment

USA 23 35.94
Australia 18 28.13
Canada 14 21.88
Japan 7 10.94
England 2 3.13

Total 64 100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7. Desired Place of Employment in Participants (Continued)

Categories Average
n (%)

Very low Low General High Very High Unthought
Anxiety about 

OT license 
examination

3.13 68(5.22) 126(9.67) 643(49.35)
273(20.95) 71(5.45)

122(9.36)
344(26.40)

Confidence 
about OT 

when entering
3.51 13(1.00) 60(4.60) 616(47.28)

431(33.08) 152(11.67)
31(2.38)

583(44.75)

Confidence 
about OT now 3.29 22(1.69) 146(11.20) 675(51.80)

320(24.56) 119(9.13)
21(1.61)

439(33.69)
OT: Occupational Therapy.

Table 8. Anxiety about OT license Examination and Confidence about OT (N =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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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답자의 국시 불안감 및 진로 확신감

학생들의 현재 국시불안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3점
으로 국시에 대한 불안감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입학 시 
진로 확신은 전체 대상 중 583명이 ‘매우 높다’ 또는 ‘높
다’로 응답하였고, 현재 진로 확신감은 보통 수준이었다
(Table 8).

Ⅳ. 고 찰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학과 선택 전 경험, 학과 선택 계기 및 요인, 작업치료 
관심 분야 및 희망 취업지를 위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현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다.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18개 대학 중, 총 
1,30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를 근거로 작업치료(학)과의 현 실태를 파
악하여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제는 4년제 
대학교가 더 많았고,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
아, 현재 작업치료사협회에 가입한 작업치료사의 남녀 
성비와 유사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4). 설문 당시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임상 기관에서 실습하는 시기와 겹쳐 1, 2학년이 30% 
전후를 차지하고, 3학년이 24%가량, 4학년이 16%가량
을 차지하였고, 국가고시를 응시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1%가량으로 국가고시를 응시하는 인원과 졸업을 앞두
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전공선택 전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 
중 보건 계열 종사자가 있는 경우와 장애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65% 내외로 
파악되었다. System Theory Framework(STF)에서는, 
전공선택이 개인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요인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Patton & McMahon, 
1999). 즉, 전공 선택 전 경험과 환경은 작업치료 전공을 
선택하는데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Craik et al., 2001). 
또한, 작업치료(학)과 전공선택 전 48.81%로 다른 학과
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였지만, 전공선택 후 23.18%의 희
망을 보여 다른 학과로 가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사회적 인식과 수동적 결정 
경험 등으로 타 학과로의 전공 선택 희망율이 높았지만,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해 전공 적합성과 만족도가 높아져 
전공 변경 희망 감소로 이어지는 보건계열 전반에 걸친 
공통적 현상으로 사료된다(Park & Choi, 2024; Lee 
& Park, 2020; Anyango et al., 2024).

Park 등(2011)의 연구에서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인
식과 지원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부모 설명회와 
학생들의 진학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의 전망, 취업률, 취업 활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추천 이유와 이어지며, 
추후 작업치료(학)과 지원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
지되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모의 실습, 진로 멘토링, 현직 작업치료사
와의 만남 등 실질적인 체험 기반 홍보 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amirez & VanPuymbrouck., 2025). 자
발적으로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응답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전문직이어서, 취업이 잘되어서 등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 또한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을 위해 작업치료에 대한 개
념과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자료나 영상을 인터넷 혹은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
한다(Shin et al.. 2017; Jeong et al., 2022). 추천에 
의한 전공선택과 자발적인 전공선택의 이유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경우가 취업이 잘되어서로 나타났는
데, 이는 현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로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
로 편입되는 등, 한국에서 작업치료사의 입지가 점차 확
대되고 이에 따른 취업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으로 
예상된다(Shin et al., 2017).

현재 작업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감각통합치료, 정신분야 작업치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
다. 이 중 대부분이 작업치료(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60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33, No. 3, 2025

분야이고, 작업치료사들의 주된 치료분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Yoo et al., 2011; Lee, 2011). 또한, 현재 
관심 연령 그룹을 보았을 때, 성인, 소아, 노인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201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작업치료사 직무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중 작업
치료를 어떤 사람이 받는지 물어보았을 때, 성인, 소아, 
노인 순서로 응답이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현재 작업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작업치료의 인식도에 영향을 받아 관심분야와 관심연령
이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치료(학)과의 70%가 넘는 학생이 졸업 후 의료기
관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졸업 후 10년 뒤 희망 
취업지로 약 40%의 학생이 의료기관을 희망하였다. 이
는 졸업 후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의료기관이 가장 
많지만, 근무 환경이 작업치료사로써의 직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An, 2017).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종합병원 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센터, 요양병원, 특수학교, 보조공학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제한적이다(Christiansen et al., 2024).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실습처의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근무 영역에 대한 직업 정보 및 진로 교육
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Scott et al., 2024).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현황과 인식도 파악이 중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국시불안감은 3.13으
로 2011년도에 비해 평균 0.41 정도가 줄어들었다. 타 
학과의 국시 불안감을 살펴보았을 때, 간호대학생 3.28
점, 치위생학생 3.03점으로 타 학과와 비교해 보아도 비
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o et al., 
2017; Choi et al., 2024). 또한, 입학 시 진로 확신감과 
현재 진로 확신감은 각각 3.51, 3.29로 기존 선행 연구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Park et al., 
2011).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을 결정하는 국가고시는 취
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
교해 봤을 때, 현재의 국가고시 대비 정도가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ark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국

가고시의 불안감에 대해서만 확인하였고, 불안감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진로 확신감에
서 현재의 진로 확신감이 입학 후 확신보다 감소하는 경
향은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차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18개 학교의 작업치
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전국의 작업치료(학)과를 대표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
는 것이다.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일부 문항은 응답자의 기억, 해석, 기대 인식 등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 평가 등의 응답 바이어스(Response bias)
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Rosenman et al., 2011). 
또한, 본 연구에서 3, 4학년 학생들의 임상 실습기간 동
안 설문조사가 시행되어 해당 학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 중인 학생들의 비응답 바이
어스(Non-response bias)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임상 실습 경험이 진로 의사결정과 직업 가치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에, 실습 중인 학생들의 낮
은 응답 비율은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적일 수 있다(Hizzett & Snaith, 2022). 하지만,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
데 기존 작업치료(학)과 관련한 연구의 실태를 최신화하
고 학생들의 입학 전후의 전공선택 요인 및 계기와 진로 
선택 현황을 규명하여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개선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작업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입학 전후 전공선택 고려 요인과 영향 요인, 진로 선택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개선
을 위한 전략을 수집하고, 학과의 성장을 이끄는데 기여
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결과를 통해 작
업치료(학)과 학생의 전공 선택계기 및 진로 결정 및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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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학)과의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추후 작업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
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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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Korea I: Motivation for Choosing the Major and Career Path Status

Lee, Mu Won*, B.H.Sc, O.T., Shin, Ji Won*, B.H.Sc, O.T., 
Yang, Hyun*, B.H.Sc, O.T., Park, Hae Yea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is study explor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reasons for major selection, areas of current interest, preferred client 
age groups, anxiety related to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and career confidence.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students from 12 four-year universities 
and 8 three-year colleges offering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totaling 3,051 students. Of 
these, 1,303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Among respondents, 48.81% had originally intended to pursue a different major, and 
23.18% reported having considered switching majors after entering the program. Regarding 
how they chose occupational therapy, 46.35% indicat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recommendations—primarily from parents and high school teachers—who often emphasized 
job security and professional status. In contrast, 53.65% made the decision independently, with 
most (64.95%) obtaining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searches. Both current and future (10 
years later) preferred employment settings were most commonly medical institutions. Students 
reported a moderate level of anxiety about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with an average 
score of 3.13 out of 5.

Conclus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decisions to study occupational 
therapy and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educational strategies and 
career guidance in the field.

Key words: Career aspirations, Major selection factors, Occupational therapy, University students


